
세타가야구 다문화 공생 리플릿

캐치프레이즈에 담긴 의미

‘인간 세(世)’라는 글자를 조합하여 
기억에 남을 만한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습니다.

세타가야구에는 다양한 문화와 습관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어 하나의 작은 
세계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서로 
만나고, 알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리플릿은�다문화�공생에�대해�알아�가는�계기가�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 2023년과 2024
년에�개최한 ‘세타가야�회의 ~다�함께�생각하는�다문화�공생�도시~’ (외국인과�함께하는�의견 
교환회)에서�구민�여러분이�논의하신�내용을�바탕으로�제작했습니다.
구민�여러분께서는 ‘다문화�공생을�알기�쉽게�알릴�수�있는�캐치프레이즈’ , ‘외국인�주민도 
살기�좋은�도시를�만들기�위해서는�어떻게�해야�할까’, ‘세타가야구의�추천�명소’에�대한 
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 만 나 고 ,  알 고 ,  연 결 되 다 ―



세타가야구의 대응 방안

세타가야 국제교류센터(크로싱 세타가야)

세타가야구는 2024년 3월 ‘세타가야구 제2차 다문화 공생 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다문화 공생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 주민이 일본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 통화 통역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태블릿을 사용해 창구 등에서 외국인 주민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타가야구에 있는 대사관,대학, 국제 교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전시 부스 설치, 무대 행사, 
체험 코너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2D 코드를 스캔해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일본어 교실

●

●

 태블릿 단말기를 활용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

● 세타가야 국제 메세

세타가야 국제교류센터(크로싱 세타가야)란?

외국인 주민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벤트와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일본어 교류회
알기 쉬운 일본어로, 외국에 뿌리를 둔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거리 산책 투어
외국인 주민과 일본인 주민이 함께 세타가야구를 산책하며 교류할 수 
있는 투어입니다.

● 다문화 이해 강좌
다양한 국가의 문화, 생활 방식의 차이, 사고방식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2D 코드를 스캔해 확인해 보세요▶

운영 시간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도쿄도 세타가야구 다이시도 4-1-1 

캐롯 타워 2층
지원 언어 일본어, 영어

※그 외 언어는 번역기를 사용합니다.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데이터

➋ 국적·지역별 외국인 주민 수
(상위 3개 국적·지역)

(2025년 1월 1일 시점)

외국인 주민도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시기에는 감소했지만 현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2,363（8%） 

기타
13,144
（47%）

중국
8,380

（30%）

한국
4,315

（15%）

 

 

중국인이 가장 많으며 8,000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위는 한국인, 
3위는 미국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한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다

정보를 보다 다양하고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국어나 알기 쉬운 
일본어를 도입한다

웃으면서 대화하여 
서로 거리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

지역 사회와의 교류의 
장을 늘린다

선입견(편견)을 갖지 않는다

➊ 세타가야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
지난 5년간의 변화

(2025년 1월 1일 시점)

총인구

외국인�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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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 고 ,  알 고 ,  연 결 되 다 ―

세타가야 회의 ~다 함께 생각하는 다문화 공생 도시~
(외국인과 함께하는 의견 교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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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하네기 공원, 세타가야 미술관, 세타가야 공원, 세타가야 하치만구 신사 등

세타가야구에는 추천하고 싶은 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세타가야구의 
볼거리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주민분들에게 
세타가야구의 
추천하고 싶은 명소를  
물어보았습니다!

기누타 공원
(오쿠라 1, 오카모토 1)

공원이 매우 넓고 봄에는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연을 느끼며 피크닉과 꽃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여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고토쿠지 절
(고토쿠지 2-24-7)

마네키네코(행운을 부르는 고양이 장식)가 유명한 절입니다.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등 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외국인도 이해하기 쉬워서 / 독특한 매력이 있어서

세타가야구의 추천 명소 베스트 

누구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구민들이 평소에 느낀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과제나 정보를 공유하며 참가자 간의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의 2D 코드를 스캔해 확인해 보세요▶

도도로키 계곡
(도도로키 1-22-26)

도쿄 23구에서 유일한 계곡(산 등을 사이에 
두고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울창한 녹음과 
흐르는 물소리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이유: 도쿄도에서는 보기 드문 대자연을 
느낄 수 있어서 / 녹음이 풍성해서


